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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컨설팅 지원

- 산업부,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공고
-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으로 소부장 수입 안정화 지원
-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으로 소부장 수출 기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 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품목별 가격‧생산‧수출 정보 및 각국 정책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은 4월 3일,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은 

4월 17일부터 각각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지원 희망 기업들은 이번 

시범 사업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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